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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 잠든 아이, 방석으로 확인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동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사망으

로까지 이어지는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확인 장치는 차량 뒤편에 설치되는 하차 확

인 벨인데, 벨 설치를 위해 차량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NFC(근거리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교사

가 아동의 NFC 태그를 승하차 때마다 단말기에 일일이 접

촉시켜야 해 번거롭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차량 운

행에 차질을 빚는 일도 많다.

 * 약 10cm 이내 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로,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통신 대상 기기에 직접 접촉해

야 함.

좌석에 착석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

는 방식은 사람과 사물을 구별해내지 못하며, 초음파의 인

체 유해성 논란도 있다.

정밀가공제어그룹 조한철 선임연구원팀이 파트너기업 ㈜

제이테크, ㈜키즈소프트와 함께 아동의 승하차 상태를 스

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확인 방석을 

공동 개발했다. 

개발된 방석에는 아동의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블루투스(Bluetooth)*로 스

마트폰과 자동 연결된다.

 *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로. 주로 10m 안팎의 근거리에서 작동함.

교사가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착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아동을 차량에 홀로 남겨둘 

경우 바로 경보가 울린다.

어린이 확인 방석은 다른 장치들과는 달리 별도의 설치 작

업 없이 좌석에 비치하기만 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실

용적이다. 

또한 운전자나 교사가 아동의 하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둘러보거나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승하차 지

연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방석 구매 이후에는 추가비용 발생 없이 2년 주기

로 배터리만 교체하면 된다.

어린이 확인 방석의 핵심기술은 생기원 동남지역본부 정

밀가공제어그룹 조한철 선임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블루투

스 알고리즘. 

기존의 상용 알고리즘은 거리가 멀어져 신호가 약해지면 

통신 연결이 끊긴다는 알림만 주는데 반해, 개발한 알고리

즘은 연결이 끊겨야 알림을 주는 독창적인 방식이다. 

방석 센서가 차량 속 아동을 감지하고 있을 때 교사가 일

정거리 이상 차량과 멀어지면, 스마트폰과의 블루투스 연

결이 끊겨 경보가 작동하는 원리다.

한편, 방석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개발과 제작은 생기원 파

트너 기업들 간 자발적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다.

센서 제작 전문기업 ㈜제이테크는 아동의 몸무게와 착석 

면적을 고려해 좌석 점유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압력감지 센서를 개발했다.

아동용 스마트워치 전문기업 ㈜키즈소프트는 센서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통신부품과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

발을 맡았다. 제작된 부품의 조립과 최종 제품 판매는 ㈜

제이테크가 담당한다.

주요 경영활동 및 대표성과 




